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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진 스릴러 '도어락' 본격 촬영...올해중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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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영화 '도어락'(감독 이권)이 공효진·김예원·김성오 등 출연진을 완성하고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

고 메가박스가 10일 밝혔다.

 '도어락'은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낯선 사람의 침입 흔적과 함께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공효진은 혼자 사는 여자 '경민'을 연기한다. 김예원은 경민의 직장 동료이자 조력자인 '효주'를, 김성오는 살인 사건 범인을 쫓

는 '이 형사'를 맡았다.

 공효진은 지난 7일 첫 촬영을 마치고, "현실적인 소재로 관객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스릴러라는 점에서 큰 도전"이라며 "그

만큼 떨리고 기대된다. '도어락'을 통해 단순한 여성 피해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사건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도어락'은 올해 중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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